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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2019~2021년 7월 동월 공연건수 및 매출액 비교
(공연법 제4조 시행(‘19.6.25) 전 데이터 부재로  2019년 7월 이전 통계는 비교 불가함)

올해 2/4분기 상연한 대형 뮤지컬의 흥행 성적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
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1)  최근 대형 뮤지컬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공연 열풍 현상과, 거리두기 4단계의 여파에 대한 공연시장 
변화를 인터파크 공연사업부의 백새미 부장과 함께 살펴보았다. 

공연시장 돋보기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인 6월 공연시장을 2019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띄

어앉기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터파크 판매 기준 매출액이 14%나 성장했다. 또한 

2021년 7월 공연시장을 KOPIS 데이터로 살펴보면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과 비교해 공연건수가 거의 줄지 않았고, 매출액

이 30%가량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
보복소비, 밈(MEME), 아이돌 삼박자에...
공연계, 다시 활황(헤럴드경제 2021.6.24)

�보복관람� 폭발에 대형 뮤지컬만 웃었다…
공연계 양극화 심화(아시아경제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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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공연사진ⓒ신시컴퍼니

대형 뮤지컬 2021년과 이전 시즌 공연 관객 연령대 비교(인터파크 자료)

중소형 뮤지컬 2021년과 이전 시즌 공연 관객 연령대 비교(인터파크 제공, 객석 규모 100명 단위로 표기함)

시카고 위키드 팬텀

18년 21년 증감 16년 21년 증감 18년 21년 증감

10대 3.6% 5.1% 1.5% 5.5% 4.0% -1.5% 3.3% 6.4% 3.1%

20대 29.5% 56.3% 26.8% 34.1% 47.8% 13.7% 28.6% 42.9% 14.3%

30대 33.3% 23.8% -9.5% 33.1% 31.2% -1.9% 32.5% 27.0% -5.5%

40대 23.6% 9.4% -14.2% 23.2% 12.7% -10.5% 24.7% 16.8% -7.9%

50대 8.9% 4.6% -4.3% 3.9% 3.6% -0.3% 9.3% 6.1% -3.2%

60대이상 1.1% 0.8% -0.3% 0.2% 0.6% 0.4% 1.6% 0.8% -0.8%

레드북 마마, 돈 크라이 배니싱

18년
(600석)

21년
(700석) 증감 18년

(300석)
21년

(600석) 증감 18년
(300석)

21년
(300석) 증감

10대 4.8% 8.6% 3.8% 4.6% 4.8% 0.2% 11.0% 5.7% -5.3%

20대 48.8% 53.8% 5.0% 39.4% 36.5% -2.9% 50.5% 46.2% -4.3%

30대 32.6% 25.3% -7.3% 36.4% 33.7% -2.7% 30.0% 34.8% 4.8%

40대 10.6% 9.5% -1.1% 14.7% 18.2% 3.5% 6.1% 8.7% 2.6%

50대 2.5% 2.3% -0.2% 3.7% 5.8% 2.1% 1.4% 2.7% 1.3%

60대이상 0.7% 0.5% -0.2% 1.2% 1.0% -0.2% 1.0% 1.9% 0.9%

<시카고>나 <위키드> 등 유명 대형 뮤지컬이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대

형 뮤지컬의 20대 관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여행과 같은 야외 여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문화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20대가 공연 소비자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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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 현저하게 20대의 비중이 늘어났다..2) 인터파크 자료에 따

르면 2018년 <시카고>의 20대 관객 비중이 29.5%에서 2021년 56.3%로 늘어났다. 

반면 30대 비중은 33.3%에서 23.8%로 줄어들었다. <위키드>도 지난 2016년도 공

연과 비교하면 20대 비중이 13.7%p 증가한 47.8%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상

연된 <위키드>, <팬텀>과 비교했을 때 <시카고>의 20대 관객 비율이 가장 높았는

데, 연습 현장 스케치 등 홍보 영상 속 최재림 배우의 복화술 장면 시연이 200만 조

회수를 넘기는 등 SNS에서 화제를 모은 것이 20대 관객 견인의 원동력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형 뮤지컬에서는 이러한 관객 연령대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마마, 돈 

크라이>, <배니싱>의 관객 연령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공연에 비해 20대 관객이 

다소 감소하고 30대, 40대 관객이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단, 같은 객석수 1,000석 

미만 중소형 뮤지컬이라고 해도 <레드북>의 경우는 대극장 공연과 마찬가지로 20대

비중이 늘었다. 객석 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대형 뮤지컬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으로 추정된다. 

2)
여행-외식-콘서트 막히자… 20대, 뮤지컬 
공연장 몰렸다 (동아일보 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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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관객수 및 매출액  KOPIS 조회일시 I 2021.08.04. 14: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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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년 7월 11월 21년 1월 3월 5월 21년 7월

관객수 매출액

21년 7월 21년 6월 전월 대비(%) 20년 7월 전년 대비(%)

총 매출액 2,249,308 2,569,462 -12.46 1,692,242 32.92

총 관객수 553,706 597,951 -7.40 382,589 44.73

� 각 장르 매출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각각의 합이 합계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객수는 유·무료 관객수를 합산한 값입니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분산되어 있는 국내 공연 예매 및 취소 데이터를 집계하여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계 기관에서의 추가 전송 및 신규 연계, 공연 취소 등의 사유로 조회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건)

2021년 7월 장르별 관객수 및 매출액 비중  1% 미만 표기 생략

복합국악클래식 오페라 무용

연극[오픈런]연극[리미티드런] 뮤지컬[중소극장]뮤지컬[대극장]

관객수

매출액

10.8%

5.8%

28.0%

21.2%

9.9% 13.7%

8.3%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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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21년 6월 전월 대비(%) 20년 7월 전년 대비(%)

연극
매출액 164,208 202,953 -19.09 154,209 6.48

관객수 114,469 128,113 -10.65 93,699 22.17

뮤지컬
매출액 1,822,039 2,010,192 -9.36 1,443,912 26.19

관객수 320,465 318,429 0.64 227,446 40.90

클래식
매출액 187,637 256,745 -26.92 42,145 345.22

관객수 75,598 98,901 -23.56 40,150 88.29

오페라
매출액 29,708 7,969 272.79 18,793 58.08

관객수 8,849 5,353 65.31 8,531 3.73

무용
매출액 29,178 76,098 -61.66 23,492 24.20

관객수 17,045 31,492 -45.88 7,758 119.71

국악
매출액 7,440 7,316 1.69 3,679 102.23

관객수 10,101 10,467 -3.50 1,851 445.71

복합
매출액 9,098 8,189 11.10 6,012 51.33

관객수 7,179 5,196 38.16 3,154 127.62

(단위: 만원, 명)

장르별 매출액 변화 추이

연극 클래식 무용뮤지컬 오페라 국악/복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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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장르별 관객수 TOP5  공연일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유료관객수 기준

1위 2위 3위 4위 5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마이갓 핫식스 한뼘사이 [라온아트홀] 쉬어매드니스 [대학로]

● 연극(오픈런)

1위 2위 3위 4위 5위

드라큘라 비틀쥬스 시카고 마리 앙투아네트 흔한남매: 엄마의 꿈을 
지켜라! [서울(앵콜)]

● 뮤지컬(대극장) * 좌석수 1,000석 이상

1위 2위 3위 4위 5위

해적 와일드 그레이 마마, 돈크라이 어쩌면 해피엔딩 장수탕 선녀님

● 뮤지컬(중소극장) * 좌석수 1,000석 미만

1위 2위 3위 4위 5위

완벽한 타인 일리아드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코리올라누스 렁스

●  연극(리미티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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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위 3위 4위 5위

서부의 아가씨 오페라 카니발, 
고풍의 아리아 돈 조반니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Ⅱ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남양주]

● 오페라

1위 2위 3위 4위 5위

백조의 호수 [익산] 백조의 호수 [제주] 백조의 호수 [인천] 제20회 줄리아 발레아카데미 
& 주니어컴퍼니 발레축제 발레 스타즈 [성남]

● 무용

1위 2위 3위 4위 5위

노인과 바다
제127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스타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웁다
여름공연예술축제, 
최참판댁 경사났네 전통의 재발견

● 국악

1위 2위 3위 4위 5위

더 포레스텔라 [성남]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레떼아모르 미니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WISH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 Ⅲ: 

스티븐 허프의 베토벤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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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시대에도 무사히 제 15회 대구국제페스티벌을 마쳤다. 

올해 DIMF의 성과라면?

해외 작품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 야외에서 하는 부대행사를 강의식으

로 변경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

외 여행 등에 제약이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공연 관람이나 각종 축제 등 문화 소비가 

자유롭지 못해서였는지 작년도부터 대구 외 지역 관객 유입이 크게 늘었다. 전체 객석 

점유율은 87.8%, 유료 객석 점유율은 약 80%이다. 이벤트 행사를 제외한 전체 유무

료 공연 관람객은 12,500명 정도가 올해 DIMF를 방문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중계해서 74개국에서 8만 6천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폐막식

을 메타시어터로 172개국에 송출했다.

DIMF 박정숙 사무국장
2002년 민간 공연 기획사에서 본격적으로 
공연기획에 입문해 대구수성아트피아 개관 
및 공연기획팀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팀
장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거치며 현장 경
험을 쌓았다. 예술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위원과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전공 외래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음악협회 이사
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심의 평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제
15
회 DIM

F

의 

성
과

2021년 DIMF 폐막 콘서트 

뮤지컬 축제에서 
국제 뮤지컬 아트마켓으로

DIMF 박정숙 사무국장

마케터 인터뷰

전세계적으로도 국제 규모의 뮤지컬 페스티벌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에서는 이미 14년 전부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운영
해왔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행사를 무리없이 진행해 7월 5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을 마쳤다. 창작뮤지컬의 산실로, 
재능 있는 뮤지컬 꿈나무의 터전으로, 그리고 해외 뮤지컬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DIMF. 15년째 쌓아온 결실들이 점점 더 빛을 발하
고 있는 DIMF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박정숙 사무국장에게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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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F의 관객 분포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외 관객 비중이 크게 늘

어났다. 특히 수도권의 관객 증가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에 제약이 생기고, 수도권에서도 공연 관람이나 

각종 축제 등 문화 소비가 자유롭지 못한 영향이 있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따

른 재공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DIMF 기간에 보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

다는 불안감 역시 작용한 것 같다. 또 기존 해외 공식초청작에 몰렸던 과거 DIMF 관

객에 비해 DIMF 창작뮤지컬 마니아들의 충성도가 코로나19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한 점이 2020년 수도권 관객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던 

것 같다. 

[표2] DIMF 연도별 대구 외 지역 관객 비율 변화 추이

[표1] DIMF 대구와 그 외 지역 관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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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DIMF 연도별 외국인 방문 추이

2007

1,620

2016

27,6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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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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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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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150

2013

7,126

2015

16,370

2014

8,016

2009

4,767

2018

39,309

2010

5,240

2019

42,028

[표3] DIMF 연도별 방문객 및 내국인, 외국인 변화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국인 99,360 140,714 245,277 245,553 129,134 102,820 135,403 58,779 92,767 117,694 195,899 217,619 219,878 12,325 18,003

외국인 1,620 2,542 4,767 5,240 2,150 2,107 7,126 8,016 16,370, 27,607 29,272 39,309 42,028 - -

축제 방문객수 100,980 143,256 209,793 50,793 131,464 104,927 142,529 66,795 109,137 145,301 225,171 258,928 261,906 12,325 1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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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외국인 축제 방문객수

2014년과 2019년 사이 5년 만에 해외 관객이 다섯 배 정도 늘었다. 어떤 홍보 전략

이 주요하게 작용했는가?

KBS월드를 통해 DIMF 어워즈를 매년 전 세계에 송출해 왔다. 재작년에는 엑소 수호

가 DIMF 홍보대사가 되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었다. SNS 홍보를 할 때 중국을 포함  

3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DIMF를 알려왔는데 <DIMF 뮤지컬 스타>

가 2~3년 만에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냈다.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 프로그램이 빠르게 홍보됐다. 예전에는 SNS가 지금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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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작
뮤
지
컬
의 
산
실

15회 DIMF 창작뮤지컬상 수상작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이제는  SNS 채널도 많이 늘었고  <DIMF 뮤지컬 스타> 사업이 7~8개월 동안 꾸준히 

진행되다보니 이를 통해 해외 관객들이 DIMF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대구에서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구는 2004년에 뮤지컬 <맘마미아!>를 한 달 반 정도 공연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

해 뮤지컬 시장이 큰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할 수 있었다. 지

금 대구에 공공 공연장이 15개 정도 된다. 그중 절반이 1천 석 이상이고 나머지가 500

석 이상 중대형 극장이다. 이들 15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작품에 관객들이 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3~4회 하는 공연이 대구에서는 보

통 2주에서 한 달 이상 공연한다. 장기간 공연 운영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대구 공연시

장의 수요와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창작 지원작이다. 

창작 지원 사업은 첫해부터 시작했다. 그때는 창작산실과 같은 창작뮤지컬 지원 사

업이 없던 때여서 더욱 반응이 좋았다. 지금은 DIMF가 창작뮤지컬의 테스트 마켓으

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마이 스케어리 걸>(2회), <스페셜 레터>(3회), <번지점

프를 하다>(4회), <식구를 찾아서>(5회), <날아라 박씨>(6회) 최근에는 <더 픽션>(11

회), <블루레인>(12회), <YOU&IT>(13회), 지난해 <프리다>(14회)까지 헤아리기 힘

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DIMF를 통해 소개되었다.

2015년부터는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해 창작자를 비롯한 뮤지컬 배우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도에 먼저 창의인재동반사업을 통해 창작자와 기획, 연출가를 양성하는 사업

을 시범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부터 <DIMF 뮤지컬 스타>와는 별도로 본격적으로 

작가, 작곡가, 배우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곳 출신의 창작자들이 웹 뮤지컬, 창작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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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뮤지컬을 초청해 왔다.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의 뮤지컬이 소개되었

는데 그 작품들은 어떻게 찾아낸 것인가?

초기에는 현지 에이젠트를 통해 알음알음 소개받았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제작사

를 통해 그 나라의 다른 작품을 소개받기도 했다. 예전에는 DIMF를 설명하고 대구를 

설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먼저 제안을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만큼 DIMF의 인지도가 

세계 시장에서 높아졌다. 

뮤
지
컬 

국
제 

교
류
의 

장

[표5] DIMF 역대 초청 국가

11

중국

8

러시아

8

프랑스

3

슬로바키아

3

호주

3

체코

4

미국

5

대만

7

영국

케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 공연의 창작진으로 참여하는 등 조금씩 가시

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라 루미에르>처럼 진출하거나, 아카데미에서 발굴한 배

우들의 캐스팅 사례도 늘고 있다.

DIMF에서 <투란도트>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자체 콘텐츠가 필요했다. 2010년만 해도 지역 제작 작품은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축제에 어울리게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는 목표로 오페라 <투란도트>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2012년부터 중국 3개 도시(동

관,닝보,항저우)에서 교류 형태의 공연이 계속되었고, 2014년 상하이 대극원 초청공

연에 이어 2016년 하얼빈 오페라극장 개관기념으로 6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2016

년에 DIMF에 참여했던 슬로바키아 팀에서도 <투란도트>에 관심을 보였다. 2018년 

동유럽 6개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투란도트>의 슬로바키아 라이

선스 공연이 이루어졌다. 올해가 뮤지컬 <투란도트> 10주년이라 슬로바키아 공연을 

개막작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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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F에서 이루어진 국제 교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자면.

초기에 뉴욕뮤지컬페스티벌(NYMF)과 교류 사업으로 <스페셜 레터>나 <마이 스케

어리 걸>이 초청되어 공연했다. 그 이후에도 DIMF에서 개발된 <사랑꽃>이 일본이

나 중국 동관의 뮤지컬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꽃신>은 독

일 공연을 했다. <플래시 댄스>,  <메피스토> 등이 내한 혹은 라이선스 형태로 한국 

공연이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 대만과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를 공동 제작한 배경은.

DIMF와 한국 뮤지컬에 관심을 보였던 대만 프로듀서와의 관계가 발전하여 일찍부

터 대만 작품이 소개되었고, 이번 공동 제작까지 이루어졌다.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는 극단 죽도록달린다, 대만의 작곡가이자 C Musical Production의 장

심자 대표, DIMF와 대만의 광해문예기금이 의기투합하여 중국 진출을 목표로 개발

한 작품이다. 장심자 대표와 광해문예기금은 2019년 DIMF와 44명의 대만 문화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4박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 11월 대만 공연 

전에 DIMF에서 월드 프리미어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래는 대만 배우들이 출연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되면서 DIMF 뮤지컬 스타와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 데뷔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15회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해외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

처음 축제가 생길 때부터 ‘국제’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DIMF와 함께한 해외 제작사와 작품이 많아지면서 네트워

한국의 DIMF와 극단 죽도록달린다, 대만의 C Musical Production과 광해문예기금이 
중국 진출을 목표로 공동제작한 뮤지컬 <Toward(내일을 사는 여자, 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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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해서 아트마켓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예산이 된다면 DIMF 기간에 해외 프로듀서를 초청해서 작품을 보여주

고 싶다. 직접 초청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송출해서 아트마켓 기능을 해보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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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족, 온라인족, 멀티족, 
비마니아족의 공연 관람 경향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 경험 조사(2부) : 마니아 분석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 경험 조사’ 1부(7월호)에서는 온라인 유료공연을 1회 이상 관람한 관객을 대상(4,964명)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유료
공연 관람 경험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온·오프라인 관람빈도에 따라 마니아와 비마니아로 교차 분류된 4개의 그룹에 해당하는 
설문 응답자 2,021명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연 소비자 관객

(현재까지)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횟수

(평소)
오프라인 공연 

관람빈도

2회 이하

연 6회 이하

10회 이상(온라인 마니아)

연 24회 이상
(오프라인 마니아)

무대족
(359명)

비마니아
(693명)

멀티족
(855명)

온라인족
(114명)

무대족
공연 관람빈도 연 24회 이상, 온라인 유료공연 2회 이하(359명)

 “공연은 현장감이지”

 �온라인 공연은 ‘뮤지컬만’, 단일 플랫폼, 단일 기기로
 �홍보나 후기보다는 ‘공연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온라인 공연 감상
 �‘현장감 없고, 카메라의 시선에 종속되는데다 생활

   소음이 방해돼’ 온라인 공연 만족도, 관람 의향 낮아

멀티족 
공연 관람빈도 연 24회 이상, 온라인 유료공연 10회 이상(855명)

“무대도 영상도 놓칠 수 없어”

 �온라인 공연은 ‘다양한 장르를 여러 기기로’ 즐김
 ��‘소재, 줄거리, 제작진’이 좋다면 가격은 중요치 않아
 ��‘화질, 음향, 편집, 버퍼링 등등…’ 기술 개선 

   필요, 온라인 공연 앞으로도 관람 의향 있어

비마니아
공연 관람빈도 연 6회 이하, 온라인 유료공연 2회 이하(693명)

“공연? 온라인으로 한다니 한번 봐 볼까”

 �온라인 공연은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를 ‘TV’로 관람
 �저렴한 가격, 관람자 후기, 홍보물 등을 계기로 온라인 공연 감상
 �현장성이나 기술적인 부분 특별히 아쉽지 않으며,  더 관람할 
의향은 적어

온라인족
공연 관람빈도 연 6회 이하, 온라인 유료공연 10회 이상(114명)

“공연은 잘 안 봤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온라인 공연은 ‘다양한 장르를 여러 기기로, 특히 ‘스마트폰’
으로 편하게
 �‘출연배우, 작품 브랜드’로 온라인 공연에 유입
 �만족도, 미래 관람 의향 높지만 ‘가격은 조금만 

  더 저렴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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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 장르, 플랫폼, 기기 : 단일 vs 다중

2.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동기

 �온라인 유료 공연 관람을 결정할 때, 온라인 족은 ‘출연배우와 작품 브랜드�에, 멀티족은 ‘소재와 창작자�에, 비마
니아는 ‘티켓 가격과 주위 평판�에 영향을 받지만, 무대족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그룹 멀티족 온라인족 무대족 비마니아

장르
단일 장르 관람 23.6% 30.7% 90.3% 89.0%

다중 장르 관람 76.4% 69.3% 9.7% 11.0%

플랫폼
단일 플랫폼 이용 17.7% 25.4% 76.9% 89.8%

다중 플랫폼 이용 82.3% 74.6% 23.1% 10.2%

기기
단일  기기 사용 27.6% 34.2% 65.5% 72.9%

다중 기기 사용 72.4% 65.8% 34.5% 27.1%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동기 관람동기 가장  높은 그룹 관람동기 가장  낮은 그룹

출연배우 및 스타성

온라인족

비마니아

작품 브랜드 및 유명도

소재 및 줄거리

멀티족작가/연출/스태프/제작진

온라인 티켓가격

비마니아

멀티족

일반인 평가/후기 및 지인추천

무대족광고 및 홍보기사

장르

플랫폼

기기

  �무대족은 단일 장르 관람 비율이 네 그룹 중 가장 높았고, 
     그중  ‘뮤지컬’ 관람 비율이 81.2%로 나타났음
  �비마니아는 ‘클래식/오페라’ 단일 장르 관람 비율이 13.5%로 상대적으로 높음 

  �무대족과 비마니아가 주로 사용한 플랫폼은 ‘네이버TV�였음(각각 63.1%, 58.9%) 
  �멀티족의 다중 플랫폼 이용률이 온라인족보다 높음, 멀티족의 플랫폼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

  �비마니아는 ‘TV’를 통한 관람 비율이 14.3%로 비교적 높음
  온라인족은 여러 기기 이용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관람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음

무대족 & 비마니아 
단일 장르, 단일 플랫폼, 

단일 기기 이용

멀티족 & 온라인족
다중 장르, 다중 플랫폼, 

다중 기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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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 티켓가격 만족도 	 온라인 공연 관람 만족도

3.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 방해 요소

4. 온라인 공연 티켓가격 및 관람 만족도

 �멀티족은 ‘시각적 기술, 청각적 기술, 영상 연출, 인터넷 속도’ 등 모든 기술적 요소들로 인해 관람에 방해를
  느꼈지만, 카메라 앵글에 종속된 시야라는 한계는 관람 만족 방해 요소로 인식하지 않음.
 �무대족은 ‘현장성 부재’와 ‘카메라가 선택한 영상 관람’ 방식에 거부감.
 �비마니아는 ‘영상기술 및 편집 방식’이나 ‘현장감 부재’ 등을 방해 요소로 인식하지 않음.
 �온라인족은 어떤 항목도 특이사항 보이지 않음.

 �멀티족 : 티켓가격도 관람 경험도 만족하는 편.
 �온라인족 : 티켓가격은 불만족하나 관람 경험은 매우 만족.
 �무대족 : 티켓가격도 관람 경험도 매우 아쉬움.
 �비마니아 : 티켓가격은 만족하나, 관람 경험은 약간 아쉬움.

온라인  유료공연 방해 요소 방해 정도 가장  높은 그룹 방해 정도 가장 낮은 그룹

시각적 기술: 화면, 화질, 조명 등

멀티족

비마니아

청각적 기술: 음질, 음향 등

영상 연출: 촬영 및 편집 방식

인터넷 속도: 버퍼링 및 끊김현상

무대 현장감과 직접적인 교감/소통의 한계

무대족

카메라 시선으로 한 공연 관람

멀티족
광고 및 홍보시청환경 및 
물리적 공간(생활소음 등)

멀티족

2.83

온라인족

2.75

무대족

2.77

비마니아

2.84

지불금액 만족도 점수(5점 척도)

전체 평균 2.82점

멀티족

7.27

온라인족

7.61

무대족

6.54

비마니아

7.01

공연관람 만족도 점수(10점 척도)

전체 평균 7.0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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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관람 의향

 �멀티족과 온라인족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관람 의향이 각각 53.1%와 58.8%로 
  앞으로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 의향 높음.
 �무대족과 비마니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람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58.5%, 48.2%로 
  앞으로 온라인 유료 관람을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관람 의향 없는 관객

전혀 관람하지 않을 예정 무조건 관람할 예정

중립 관객 관람 의향 있는 관객

관람 의향 없는 관객 중립 관객 관람 의향 있는 관객

전체 2,021명 755명 (37.4%) 530명 (26.2%) 736명(36.4%)

멀티족 855명
184명 (21.5%) 217명 (25.4%) 454명(53.1%)

온라인족 114명
27명 (23.7%) 20명 (17.5%) 67명(58.8%)

무대족 359명
210명 (58.5%) 92명 (25.6%) 57명(15.9%)

비마니아 693명
334명 (48.2%) 201명 (29.0%) 158명 (22.8%)

0 1 2 3 4 5 7 9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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